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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Law School) 진학가이드(132)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 고사장, 

서울·대전·부산·대구·광주에

-제8회 변호사시험, 내년 1월 8~12일 실시… 4월 26일 합격자 발표 예정

내년 1월에 치러지는 제8회 변호사시험부터는 고사장이 서울과 대전에 이어 부산, 대구, 광주 

등 5대 권역으로 확대돼 수험생들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18일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부터 기존 서울, 대전 권역 외에 부산과 대구, 광주 

권역 시험장이 추가로 확대돼 전국 5대 권역 8개 시험장에서 변호사시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각 지역별 시험장소는 서울 4곳(고려대학교·연세대학교·한양대학교·건국대학교), 대전 1곳

(충남대학교), 부산 1곳(부산대학교), 대구 1곳(경북대학교), 광주 1곳(전남대학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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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5개 로스쿨 입학 정원은 2000명이다. 이 가운데 절반 가량인 13개교 1000명의 학생이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 수학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변호사시험 고사장은 서울과 대전 2개 지

역에만 국한돼 시험에 응시하려는 지방 로스쿨생들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계속

돼 왔다.

 

법무부는 이같은 지적이 계속되자 지난 9월 로스쿨협의회(이사장 이형규)와 간담회를 갖고 변

호사시험 고사장을 전국 5대 권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제8회 변호사시험은 내년 1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실시된다. 응시자격은 로스쿨 석

사학위를 취득했거나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이다. 

응시원서는 10월 19일부터 25일까지 접수한다. 인터넷 사이트 (http://moj.uwayapply.com)

나 변호사시험 홈페이지(www.moj.go.kr/lawyer)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응시 수수료는 20만

원이다. 

법무부는 오는 11월 21일께 관보와 변호사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구체적인 시험 일정과 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을 공고할 방침이다. 

합격자는 내년 4월 26일 발표될 예정이다. 

변호사시험법 제7조는 변호사시험 응시기간을 로스쿨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 5회로 제한하고, 병역의무 이행 기간만 응시기간 제한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예

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2012~2014년에 로스쿨을 졸업한 1,2,3기생들은 응시횟수 제한규정

에 따라 더 이상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